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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어지는 가뭄에 결국 닫아버린 금강 공주보 수문
SBS이용식 기자
입력 : 2022.06.15 20:54 | 수정 : 2022.06.15 21:31

<앵커>

가뭄이 길어지면서 농사 짓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는데, 충남 공주에선 그동안 
개방해뒀던 금강 공주보 수문을 한시적으로 닫아 물을 가두기로 했습니다.

이용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

< 기자>

금강으로 흘러드는 충남 공주 정안천 상류입니다.

농민들이 중장비로 하천 바닥을 파헤치며 물을 찾습니다.

이달 초 모내기는 겨우 마쳤지만,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져 양수기로 하천물을 대도 역
부족입니다.

[원기연/충남 공주시 정안면 : 말도 못해요, 나이가 70이 되도록 이거 처음이여. 이렇
게 땅파기는….]

저수지 물에 의존해 농사를 짓는 지역도 물이 점점 말라가 걱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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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지역의 올해 강수량은 130mm, 지난해의 40% 수준도 안 됩니다.

[조성명/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: 가뭄이 지속한다면 이 저수지도 이달 말쯤엔 고갈될 
예정이고….]

하루 2만 톤씩 저수지 물을 양수장이 있는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있지만 가뭄에 양수
장 물도 줄어들고 있습니다.

이곳 양수장에서는 초당 0.1톤의 물을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는데, 이달 말까지 비가 
오지 않을 경우 이마저도 공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.

이 지역에 물 공급이 걱정되는 논은 100여 농가에 80여ha 정도.

환경부는 논물 부족에 대비해 공주보 수문을 닫고 물을 가두기 시작했습니다.

수문을 닫기 전 수위보다 3.6m가량 더 높일 계획인데, 금강과 지류 하천 수위가 올라
가면 농업용수로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.

가뭄으로 공주보 수문을 닫는 것은 2018년 10월 완전 개방 후 처음입니다.

환경단체는 애써 복원한 하천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, 환경부는 
가뭄이 해소된 뒤에 수문을 다시 열겠다는 계획입니다.

(영상취재 : 최호준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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